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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5. 28.(목) 12:00 배포 2026. 5. 28.(목) 08:00

영유아 손상, 집에서 가장 많이 발생 
보호자의 지속적인 환경 점검 필요

- 영유아 손상, 추락・낙상(37.8%)과 둔상(30.9%)이 가장 많이 발생 
- 질식의 경우 입원율(25.7%) 및 사망률(10.2%)이 높아 각별한 주의 필요
- 시간대별 영유아 손상, 19시~21시 가장 많은 손상 발생(34.3%)
- 손상 발생이 가장 많은 장소는 거실(40.7%), 이어 방(39.1%), 부엌(10.1%) 순

  질병관리청은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2016년-2024년) 자료 중 7세 이하 영유아가 

집 안에서 손상을 입은 사례 249,934건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영유아 

손상예방을 위한 교육 자료를 개발·배포한다.

  이번에 배포한 교육 자료는 보호자용 소책자, 영유아 놀이형 교육 교재, 교육 

동영상 등을 포함하여 다각도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1. 집 안 세부 장소는 거실이 가장 많고, 19시~21시에 집중 발생 

  7세 이하 가정 내 손상환자 중 남아가 58.3%로 여아보다 비율이 더 높았다. 

연령구간별로는 1~2세가 44.9%로 가장 많았고, 3-5세(33.2%), 1세 미만

(12.8%) 순이었다(그림1, 붙임1 참고). 

 가정 내 영유아 손상은 특별한 위험 행동보다는, 아이가 평소 생활하는 공간에서 

일상생활을 하던 중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상 당시 활동은 기본 일상

생활이 91.7%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먹기, 씻기, 놀기, 쉬기, 이동하기 등 일상적인 

생활 과정에서 손상이 빈번하게 발생함을 보여준다(그림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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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영유아 손상 성별·연령 비율 [그림 2] 영유아 손상당시 활동

* 기타 0.2%, 미상 0.1%, 교육 0.0% 순

  특히 집 안 세부 장소 중에서는 거실에서 발생한 손상이 40.7%로 가장 

많았고, 방·침실이 39.1% 순이었다. 1세 미만은 방·침실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52.7%, 거실이 34.6% 순이었던 것에 비해, 1세 이상은 거실의 발생비율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방·침실, 부엌, 화장실 순이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계단, 

베란다, 현관으로 손상의 발생장소 범위가 확대되었다(그림3, 붙임1 참고). 

[그림 3] 영유아 손상 세부 발생 장소 [그림 4] 영유아 손상 발생 기전

* 현관 0.7%, 베란다 0.6%, 미상 0.4% 그 외 1.0% 순

* 질식 호흡위협 등 0.2%, 미상 0.3%

 

 손상기전별로는 추락 및 낙상(미끄러짐)이 37.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둔상(부딪힘)이 

30.9%, 이물 삼킴 등이 13.1%로 나타났다. 시간대는 19시-21시가 34.3%로 

가장 높고, 16시-18시(21.0%), 22시-24시(11.8%) 순이었다. 저녁 시간대는 보호자가 

식사 준비, 집안 정리, 취침 준비 등을 동시에 하는 시간으로, 아이에 대한 

보호자의 집중이 흐트러지기 쉬워 주의가 필요하다(그림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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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응급진료결과, 대부분 귀가 조치되나, 예방 중심 관리필요 

 영유아의 손상은 대부분 증상이 호전되어 귀가가 97.5%로 가장 많았으나, 

기도폐쇄와 같은 호흡위협(입원: 25.7%, 사망: 10.2%), 화학물질로 인한 중독

(입원: 8.0%, 사망: 0.1%)은 낙상(입원: 2.8%, 사망: 0.0%)이나 둔상(입원: 1.0%, 

사망: 0.0%)에 비해 입원율과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중독을 유발하는 물질로는 감기약, 비타민, 진통제 등의 약품(42.2%)이 가장 많았고, 

접착제, 페인트, 세척제, 살충제 등 화학물질(37.9%), 샴푸, 바디워시 등의 개인용품

(9.7%), 동・식물(2.4%) 순이었다. 호흡위협을 유발하는 원인물질로는 음식(41.1%), 

물(13.1%), 동・식물(10.2%), 장난감과 같은 유아 아동용품(6.3%) 순이었다(그림5,6 참고).

[그림 5] 중독 유발물질 [그림 6] 호흡 위협 유발물질

 3. 보호자와 영유아가 함께 실천하는 손상예방 교육자료 배포 예정 

  영유아는 균형감각과 위험 인지능력이 성인보다 낮기 때문에 보호자가 잠시 시선을 

돌린 사이에도 거실, 방, 침대 주변, 소파 주변에서 추락·낙상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 내 손상예방을 위해서는 생활환경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영유아 가정 내 손상예방을 위한 

보호자용 소책자와 영유아 놀이형 교육 교재를 제작·배포한다. 

  이번 자료는 단방향 교육에서 더 나아가, 보호자가 아이와 함께 집 안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반복적으로 안전수칙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된다. 

  특히 추락·낙상, 화상, 둔상, 삼킴·질식, 중독 등 가정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손상 유형을 중심으로, 아이 눈높이에 맞는 교육 활동자료와 보호자용 

설명자료를 함께 제공한다. 또한 소책자에는 분리해서 냉장고나 현관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둘 수 있는 안전수칙 자료를 포함하여, 보호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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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용 소책자 영유아 놀이형 교육 교재 카드뉴스 동영상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영유아 손상은 대부분 보호자에게 익숙한 집 안에서, 

평소와 다르지 않은 일상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1세 이상 유아는 

활동량이 늘어나고, 위험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이므로, 거실과 바닥, 가구 주변 등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보호자의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자와 아이가 함께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손상예방 자료를 제공하여, 가정 내에서 손상예방 수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영유아의 주요 손상에 대한 국민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 보호자용 소책자, ▲영유아 놀이용 교육 교재, ▲카드뉴스,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해당 자료를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 > 알림자료> 홍보자료

* 국가손상정보포털 (https://www.kdca.go.kr/injury) > 자료실 > 수칙 및 지침

<붙임> 1.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2016년~2024년 영유아 손상 주요통계

2. 영유아 손상예방 교육 자료

3.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개요

담당 부서
건강위해대응관

손상예방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종희 (043-219-2910)

담당자 연구관 이정은 (043-719-7411)

담당자 선임연구원 황보나 (043-719-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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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붙임 1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2016년~2024년 영유아 손상 주요통계

□ 2016년~2024년 영유아 성・연령분포

□ 2016년~ 2024년 영유아 손상 세부발생장소

□ 2016년~ 2024년 영유아 손상기전별 입원 사망 
(단위: 건, %) 

연령 구간
남자 여자

총합
건수 분율 건수 분율

1세 미만 17,282 11.9 14,782 14.2 32,064

1세 37,709 25.9 26,115 25.0 63,824

2세 28,116 19.3 20,371 19.5 48,487

3세 21,486 14.8 15,496 14.9 36,982

4세 15,924 10.9 10,927 10.5 26,851

5세 11,363 7.8 7,682 7.4 19,045

6세 7,888 5.4 5,169 5.0 13,057

7세 5,824 4.0 3,800 3.6 9,624

총합 145,592 100.0 104,342 100.0 249,934

(단위: 건, %) 

순위
1세 미만 1-2세 3-5세 6-7세

장소 분율 장소 분율 장소 분율 장소 분율
1 방・침실 52.7 거실 42.8 거실 41.3 거실 37.0
2 거실 34.6 방・침실 37.2 방・침실 37.1 방・침실 36.4
3 부엌・주방 7.6 부엌・주방 10.6 부엌・주방 9.6 부엌・주방 12.8
4 화장실・ 욕실 3.5 화장실・ 욕실 5.6 화장실・ 욕실 7.3 화장실・ 욕실 8.1
5 기타 1.1 기타 2.0 기타 2.3 기타 2.6
6 미상 0.3 계단 1.1 계단 1.6 계단 2.0
7 계단 0.3 베란다 0.7 현관 0.9 현관 1.1
8 베란다 0.3 현관 0.7 베란다 0.6 베란다 0.7
9 현관 0.3 미상 0.4 미상 0.5 미상 0.4
10 주차공간 0.1 엘리베이터 0.3 주차공간 0.2 놀이터 0.3

 (단위: %) 

손상 기전
발생 입원 사망

건수 분율 건수 분율 건수 분율
운수사고 76 0.0 12 15.8 1 1.3
추락・낙상 94,575 37.8 2,682 2.8 37 0.0
둔상 77,138 30.9 778 1.0 13 0.0
관통상 17,882 7.2 285 1.6 2 0.0
기계손상 90 0.0 4 4.4 - 0.0
온도손상 8,017 3.2 90 1.1 4 0.0
호흡위협 382 0.2 98 25.7 39 10.2
중독 4,928 2.0 396 8.0 6 0.1
과신전 13,380 5.4 54 0.4 - 0.0
날씨 1 0.0 - 0.0 - 0.0

삼킴 등 기타 32,826 13.1 939 2.9 4 0.0
미상 639 0.3 11 1.7 1 0.2
총합 249,934 100.0 5,349 2.1 107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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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붙임 2  영유아 손상예방 교육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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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붙임 3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개요

□ 추진목적

○ 손상예방관리정책 개발·평가를 위한 과학적 근거 분석 기반 제공

□ 운영방법 및 참여기관

○ ’06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도입(5개 병원 참여)

* ’08년 8개 병원, ’10년 20개 병원, ’15년 23개 병원으로 확대

○ 다양한 손상 발생 현황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다기관이 참여하여 

연중 상시로 손상내원환자 전수를 조사하는 체계로 운영

○ 심층분석이 필요한 시급한 손상 과제를 고려하여 4개 심층분과*로 나누고 

23개 참여병원이 분담하여 심층조사 실시

* ①(운수사고) 경북대학교병원, 길의료재단길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②(자살‧중독‧추락‧낙상) 강동성심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조선대학교병원

③(머리‧척추손상)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제주대학교병원

④(소아・청소년**)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 고려대학교안암병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충북대학교병원

** 2024년부터 취학전 어린이에서 소아·청소년 분과로 분과명 변경

□ 조사내용 및 방법

○ (조사내용) 공통문항 61개, 심층문항 56개*

- (공통문항) 의도성, 손상원인, 손상유발물질, 손상부위, 최종결과 등

- (심층문항) 발생 시 상세사항, 중증도, 안전장치 활용 등

* 운수사고 15개, 머리·척추 5개, 자살·중독·추락·낙상 13개, 소아·청소년 23개

○ (조사 방법) 의무기록자료 이용 및 면접


